
적금은  예금의  또  다른  형태입니다 . 하지만  기본적으로  돌아가는  방식은  예금과  동일합니다 . 

적금이라는  것은  우리가  금융기간에  "~만큼의  기간동안  매달 , 매주  이만큼의  돈을  넣을테니  약속한
이자를  주시오 "라고  계약하는  형태입니다 . 

정기예금 (기한이  정해진  예금 )과  다른  점이  있다면  적금은  초기에  약속한  돈을  통째로  넣는  것이  아니라
정해진  기간에  약속한  돈을  지속적으로  입금하는  것입니다 . 그것만  다른  점입니다 . 

적금의  장점은  다음과  같습니다 . 

1. 이미  금융기관과  약속을  한  것이므로  매달  정해진  돈을  내야  합니다 . 다시말해  약속한  금액만큼은
우리가  엉뚱한데  쓰지  못하기  때문에  절약과  저축의  의미 가  생깁니다 . 

2. 자유저축보다  금리를  조금  더  많이  줍니다 . 적금은  계약한  기간동안  그  돈을  금융기관에  거치 (
돈을  맡겨둠 )하는  것이기  때문에  금융기관이  자신들의  계획에  따라  그  돈을  운용하기가  쉽습니다 . 네
. 우리에게  돈을  받아서  그  돈으로  돈  놀이 (이자놀이 )를  하는  것이지요 . 

3. 만기에  목돈을  만질  수  있습니다 . 이자의  이야기는  아닙니다 . 그  동안  내가  예금한  돈이  뭉쳐져서
큰  돈이  되어  돌아오는  것이지요 . 매달  10만원을  1년  동안  넣었다고  치면 , 만기에  120만원이라는
돈이  나옵니다 . 물론  그동안  내가  넣은  돈이니  공짜로  생긴  돈은  아니지만  열심히  아낀  돈이
한꺼번에  나오면  큰  돈이  되어  기쁜  것이지요 . 

하지만  적금도  단점이  있습니다 . 

우선  이것도  금융기관과  계약을  한  것이니  중도해지를  하면  계약파기에  해당이  되어  약속한  이자의  1/10
정도밖에  받지  못합니다 . 그리고  중간에  갑자기  돈이  없을  때에도  이것은  계약이니  매달  일정한  금액을  꼭
예금해야  합니다 . 물론  이  문제에  대해  은행권들은  "몇  달  못내도  괜찮다 "라든가  "은행에  적금을  든  금액만큼
대출을  해줄께 "라는  서비스를  제공하지만  아무튼  돈을  꺼내지  못한다는  사실은  변함이  없습니다 . 

사람들이  적금을  모든  금융투자의  제 1번으로  설명하는  이유는  사실  여러분이  "딴  데  돈을  못  쓰고  울며
겨자먹기로  예금을  해서  결국에는  목돈을  만들  수  있다 "는  것입니다 . 일단  계약을  했으면  지켜야  하니
어떻게든  꼬박꼬박  예금하게  되고 , 그  결과  우리는  만기때  큰  돈을  받을  수  있습니다 . 물론  그  돈의  대부분은
내가  불입한  원금이긴  하지만  그래도  이  돈은  앞으로  우리가  더  큰  투자를  할  때의  씨앗 이  됩니다 . 

그럼  실제로  받는  돈은  어떻게  될까요 ? 
예를들어  100,000원씩  6개월간  3% 단리금리로  적금 을  들어보겠습니다 . 그러면  아래와  같은  결과가
나옵니다 . 

02. ????



네 . 우리는  6개월  후에  원금  600,000원과  이자  5,187원을  돌려받게  됩니다 .
(실제  계산은  조금  더  복잡하기  때문에  금액  자체가  조금  달라질  수  있습니다 .)
다시  말씀드리지만  적금의  가장  큰  장점은  "엄한  곳에  돈을  못  쓰고  꼬박꼬박  모을  수  있다 "입니다 . 이자는
... 그리  크지는  않습니다 . 
하지만  이자라는  것은  규모 (원금 )이  커지면  완전히  달라지기  때문에  항상  이자를  소중하게  생각하세요 . 

<주의 >
한국의  경우  어떤  종류든  간에  하나의  금융회사 (은행이든  저축은행이든 , 신협이든 )에  들어간  돈의
총액이  5,000만원을  이하인  경우 , 그  금융회사가  부도가  나도  5,000만원까지는  돈을  돌려주고
있습니다 . 예금보험공사라는  곳이  하는  일이지요 .
여러분이  아무리  돈이  남아돌아도  절대  한  금융회사에  5,000만원을  초과하는  금액을  넣지는  마세요 .
이  돈은  이자까지  다  합쳐서  5,000만원이라는  말입니다 . 5,000만원  넣어서  추가로  생긴  이자는
돌려받지  못합니다 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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